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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준섭 아토모스 대표(아이디어팩토리)

지역 콘텐츠 활용해 온라인 영상 등 
다양한 비즈니스 운영하는 아토모스

적을 둔 콘텐츠였어요. 캐릭터를 등장시켜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도

시재생사업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어요”라고 말했다.

연기를 전공한 신 대표는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다. 함께 연기하던 친구들

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을 고민하던 중 길거리 퍼포먼스를 기획

하게 됐다. “길거리 퍼포먼스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실행도 했어요. 그때 관객

이 100여명에 불과했는데, 그걸 영상으로 담아 온라인에 올렸더니 10배 이상

의 관객이 그걸 본 거죠. 그때 온라인의 파급력을 체감했어요.”

온라인의 영향력을 알게 된 신 대표는 그 후 콘텐츠 제작의 길로 뛰어들었다. 

아토모스는 현재 콘텐츠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하고 

있다. 신 대표는 “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고 그에 맞

는 효율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콘텐츠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아토모스는 전남대기술지주회사로부터 시드 

투자를 받았다.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신 대표는 “우리 지역이 가진 좋은 지

식재산권(IP)을 활용한 굿즈를 만들어 글로벌화 시키고 싶다”고 전했다. 

 아토모스는 콘텐츠 기반 컴퍼니 빌더 회사다. 신준섭(31) 대표가 2015년에 설

립했다. 신 대표는 “아토모스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하

고 있는 기업”이라고 소개했다.

“비즈니스의 많은 영역에서 콘텐츠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특히 최근 온

라인 유통 영역에서 콘텐츠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어요. 사진, 영상, 디자인 

뿐 아니라 잘 기획된 콘텐츠 하나가 엄청난 부가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

다.”

아토모스는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. 신 대표는 SNS 마케팅 회사, 오프라인 편

집샵, 해외 패션 수출 회사 등을 운영하고 있다. 기업의 다양한 프로젝트도 

맡아 진행 중이다. 지난해에는 광주북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

정돼 도시재생사업 홍보 채널 운영도 맡고 있다.

아토모스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콘텐츠로 광주 북구 중흥동 가게를 소개하는 

카드뉴스를 만들었다. 콘텐츠에는 3명의 대학생이 캐릭터로 등장한다. 

신 대표는 “도시재생 사업과 사업 대상지의 음식점들을 아카이빙 하는 데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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